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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빛섬' 최다 방문객, 영업이익 흑자 전환… 내년 상업광고로 수익개선 기대

- 코로나19 이후 옥상 전면개방 등 노력… 전년 대비 방문객 32% 증가, 수익 상승

- 이자 비용 약 55억 이상 절감하여 재정부담 감소, 경영 정상화 꾸준히 노력해 와

- 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내년부터 세빛섬 대형 LED 전광판 설치돼 상업광고 가능

- 서울시, 공익 광고·미디어아트 등 송출 위해 운영사와 협의… 공공성·볼거리 확보

□ 세계 최초 수상 컨벤션 시설이자 한강의 랜드마크인 반포한강공원

내 ‘세빛섬’이 그간의 다양한 전략과 노력으로 올해, 개장 이후 225

만 명이라는 최다 방문객이 찾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.

□ 서울시는 ’20~’22년 적자였던 ‘세빛섬’ 영업이익이 올해 4억여 원

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. 특히 지난 27일(수) 「산업융합촉진법」

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그간 상업광고가 어려웠던 세빛섬에 광고가

가능해지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, 재정건전성이 더욱

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문화‧전시‧공연 및 수상레저 등 복합 문화 시설인 ‘세빛섬’은 한강르

네상스 사업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한 사례로,

2011년 9월 준공돼 2014년 전면 개장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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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내년부터 시는 세빛섬 3개소(가빛섬, 채빛섬, 예빛섬) 외부에 LED

대형전광판을 이용한 상업광고로 수입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 또 지

금까지 자본잠식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자를 절반 이상(약 55억 원)

줄여 지출을 감소시켜 나가고,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유

입도 계속 이끈다는 구상이다.

<이자‧코로나19 등 어려웠으나 경영정상화 노력,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흑자 전환>

□ ‘세빛섬’은 당초 ’11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전임시장 취임(’11.10

월) 후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로 ’11년 9월 준공 뒤 전면

개장까지 3년 가까이 지연돼 사실상 준공 초기 운영 정상화가 어려웠

다. 이로 인해 운영비, 이자 비용, 감가상각비 등이 발생해 적자가 지

속됐으며, ’20~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액

도 급감해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다.

○ 총사업비 1,390억 원(자기자본 429억 원, 대출 961억 원)으로

조성된 민간 투자 방식의 ‘세빛섬’은 운영 주체 ㈜세빛섬과 서울시

의 합의에 따라 2034년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 뒤 서울시에

기부채납하고, 이후 10년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.

□ 그동안 ‘세빛섬’ 운영사는 금융기관 대출금(984억 원) 이자를 연간

약 100억에서 45억으로 절반 이상 줄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

력해 왔다.

○ 올해 3월, 주주사인 효성티엔씨·SH공사 등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

주고 ㈜세빛섬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는 ‘대위변제’를 추진, ‘세빛

섬’ 운영사는 은행에 고액의 이자 내지 않고 대위변제를 한 주주

사에 저액 이자를 지불하게 돼 재정 부담을 줄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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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 한강의 아름다운 선셋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세빛섬

옥상 전면 개방․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다양한 행사·프로그램을

통해 방문객이 전년 대비 32%(170만 명→225만 명) 대폭 증가, 세

빛섬 개장 이후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. 매출액 또한 상승해 코로

나19 기간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로 전환됐다.

<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‘상업광고’ 가능해져… 세빛섬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>

□ 한편 지난 12.27.(수) 「산업융합촉진법」 규제특례제도에 승인돼

내년부터는 세빛섬 3개소(가빛섬, 채빛섬, 예빛섬)에 대형 LED 전

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. 그동안 하천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

에 따라 ‘떠 있는 배(부선)’인 세빛섬에는 상업광고가 어려웠으나 앞으

로는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‘규제특례제도’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

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,

○ ㈜세빛섬은 임대수익 외 수익을 창출하고자 세빛섬에 대형 LED 전

광판을 설치해 광고 등 콘텐츠 송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

서비스를 신청했고, 27일(수) 승인을 얻었다.

□ 서울시는 새롭게 설치될 대형 LED 전광판에 공익 광고․시정 홍보

영상․캠페인 등을 송출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의 눈을 즐

겁게 만들어 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

‘세빛섬’ 운영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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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개장 지연, 코로나19로 인한 방

문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‘세빛섬’이 다양한 전략과 노력을

통해 수익성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내년부터는 더 큰 흑자가 기

대된다”며 “‘세빛섬’이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

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
